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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정경천 작곡가와 이건우 작사가를 만나
기 위해 19일 찾아간 서울 동대문구 남예종예술실
용전문학교 앞. 여러 대의 카메라 삼각대와 각종
촬영 장비가 늘어서있었다. 이날 한 예능프로그램
촬영이 있을 것이라 귀띔했던 이 작사가는 “막 끝
났다. ‘나이스 타이밍’”이라며 웃었다. 소파에서 쉬
던 박 작곡가와 정 작곡가도 지친 기색 없이 “사진
은 어디서 찍을까?”라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포즈를 취하면서는 즉석 상황극도 펼친다. 그야
말로 ‘프로 방송인’이다.

“이 사람아. 우리 이래봬도 예능인 2년차야. 하
하하!”

뀫“인기 비결? 눈치 안 보기!”
-요즘 많은 예능프로그램에 함께 출연 중이다. 방송

활동을 해보니 어떤가.
정경천(이하 정): “‘놀면 뭐하니?’에 유산슬(유재석
의 트로트가수 활동명)과 출연한 후 러브콜이 엄청
쏟아졌다. MBC ‘라디오스타’ ‘복면가왕’, KBS 1T
V ‘아침마당’ 등에 나갔고, 라디오 방송도 했다. 웬
만한 건 다 했네. 안 나간 건 SBS ‘런닝맨’ 뿐이다.
나가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현우(이하 박): “신기하게 우리가 나가면 시청률
이 ‘따블’(2배)로 뛴다. 트로트신동 특집으로 출연
한 MBC ‘편애중계’(2월28일·3월6일)가 그랬다.”
이건우(이하 이): “나는 종종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
어 처음엔 두 형님을 걱정했다. 하지만 웬걸! 형님
들이 훨씬 잘 하시는 거다. 타고 나신 것 같다. 어떻
게 참고 사셨지?”
정: “우린 작곡 안 했으면 예능 했을 거야.”

-젊은 시청자들도 열광한다. ‘예능 잘하는 법’을 알
려 달라.
이: “최근의 트로트 열풍과 시기가 잘 맞았다. 무엇
보다 두 형님은 눈치를 안 보신다. 베테랑인 유재
석이나 김구라 앞에서도 하고 싶은 말 다 한다. 그
게 통하지 않았나 싶다.”
정: “우리는 작곡가와 작사가라는 본업이 있다. 방
송에선 잘려도 그만이지.(웃음) 그런 편안한 마음
가짐으로 하니 저절로 매력이 나오는 것 같다. 즐
겁게 촬영하는 것도 비결이다. 방송이 생각보다 재
밌다. 계속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박: “자고로 다이아몬드는 늦게 발견되는 법이다.
우리를 캐낸 ‘놀면 뭐하니?’의 김태호 PD, 그 양반
이 사람 볼 줄 안 거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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꺋박토벤꺍 박현우
김태호PD, 사람 보는 눈 있어 하하!
트로트 열풍 기뻐…다양성 존중해야

꺋정차르트꺍 정경천
예능 종횡무진…남은 건 꺋런닝맨꺍뿐
잘려도 그만, 할 말 다했더니 인기

꺋작신꺍 이건우
음악짬밥, 합해서 꺋138년+5000여곡꺍
최고의곡?우리가함께만드는그곡!

가수 꺋유산슬꺍만든 꺋유벤져스꺍박현우-정경천-이건우
꺎유산슬, 2집도 콜?
시청률따블로 줄게꺏

꺋도쿄올림픽 1년 연기꺍 급한 불은 껐지만…출전권·티켓·개최시기 등 난제 산적 ▶3·4면

박현우 작곡가와 이건우 작사가, 정경천 작곡가(왼쪽부터)가 예능 전성기를 맞으며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트로트가수 유산슬을 탄생시킨 세 사람은 변함없는 열정으로 새로운 창작에도 나서고 있다.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최근 ‘유벤져스’(가수 ‘유산슬’을 탄생시킨 주역들을 영화 ‘어벤져스’에 빗댄 표현)라는 별명
으로 방송가를 종횡무진 누비는 황혼의 예능 새내기들이 있다. 바로 ‘박토벤’ 박현우(78)·‘정
차르트’ 정경천(72) 작곡가와 ‘작신’(작사의 신) 이건우(60) 작사가다. 작년 9월 MBC ‘놀면
뭐하니?’에 혜성처럼 나타나 각 방송사를 넘나들며 맹활약 중이다. 겉보기엔 그저 입담 좋

은 아저씨들 같지만, 사실 이들은 한국 대중음악의 ‘산실’로 통하는 실력자들이다. 각자 경력을 모두 합한
138년에 작업 곡만 5000여곡. 제목만 쭉 늘어놓으면 1970년대 이후 대중가요사가 될 정도다. 각기 40여년 동
안 음악이란 한 우물만 파다 뒤늦게 예능프로그램에 뛰어든 세 사람의 ‘롤러코스터’ 인생 이야기를 들었다.


